
『신황정통기j](神皇正統記)j]에 나타난 신국사상과 

「가미(神)j로서의 천황* 

들어가는말 

1. 신성한 천황， 몰락하는 천황의 행방 

II. IF신황정통기』의 황위의 ‘정통성’과 ‘정리(正理)’ 

m. 삼종의 신기와 이세신도(伊勢神道) 
N. 지엔(평、門)의 ‘도리(道理)’와 지차후사의 ‘정리(正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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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최 유경” 

명치시대， 막부체제하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던 천황이 다시 실권을 

잡은 가마{피버)로서 일반인들 앞에 등장했다. 막부정권하의 천황은 쇼군에 의해 

권위가 주어지고1 쇼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한을 받던 소극적 권위에 불 

과하였다. 그러나， 천황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물， 제도를 도입하여 서구열강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던 명치정부는 천황을 근대군주로 재 

탄생시켰다. 하지만， 타키 코우지(多木造二)가 지적한 것처럼 명치유신 후 세 

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민중의 생활은 에도시대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고1 

여전히 천황은 오랫동안 민중의 현실생활과 유리된 곳에 있는 소원한 존재였 

다.1) 이에 명치정부는 천황의 친정(親政:)， 동행(東幸) 등 대외활동을 통하여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재원(교육인적지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2004-000-A0004 71)."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多木造二， 『天펄η씹f있~， 岩波親書， 1997년， 5-9펴. 1872년5월23 일， 오사차에서 
시작된 천황의 순례는 1885년까지 이어졌다. 한편， 천황의 주권이 아마테라스의 
정통을 이어받은 만세일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황으로는 처음으로 이세 



42 종교와 문화 

사람들에게 천황이 명실 공히 군주리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기기신화{記紀페램굶)를 근거로 천황과 관련된 일련의 연중행사의 정비를 통한 

천황의 초월화와 신격화작업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일본의 헌법상，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국정 상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 

고 있다. 하지만， 명치시대에 제정된 일본의 헌법에는 천황에 관한 17개 조항 

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제국은 만세일계(乃世→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디J第 →종)， r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다J(第三종)， r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행한다J(第따!종) 

등은 주목할 만한 조항이다. 이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신성불가침’한 실질적인 ‘국정의 총괄자’로 일본은 이러한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역사를 되돌아보면 황위가 현재의 천황가{'l\:멸:家) 이외에 이양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황위가 적통이 아닌 방 

계로 계승되는 경우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천황을 중핵으로 국 

가체제를 정비하고 천황에 의한 직접지배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 

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던 명치국기는 천황가가 하나익 혈통으로 신들이 지배하 

던 시대로부터 계속되었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와 같이 혈통과 황위를 

결부시킴으로 황위의 신성함， 나아가 천황을 살아았는 현신(現A神)으로 재창 

조하였고 일본은 현신인 천황이 지배하는 신국이리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냈 

던 것이다. 세계는 절대왕권제가 붕괴되고 봉건제에서 국민국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제로 나ψ}는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왕정봉고를 

성공시키며， 고대사회의 정치형태인 제정일치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코우치 쇼스케(河內祚빼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용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만세일계」는 17세기 유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일본 황위 

를 정통성을 논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지만， 명치헌법에 명시되면서 보 

급되어진 명치시대의 조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신성한 천황의 이미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천황을 천손 강림한 인물로 묘사한 가장 오래된 

예로는 『고사기(古事듭리』와 『일본서기(日本書紀)JJ로 이 신화를 역사로 체계화 

신궁을 참배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이 성립한 1889년， 천황의 초상화에 대한 예 
배와 교육직어의 봉독이 포함된 의례가 행해졌다. 

2) 벼|써’「輔， 『 日 本싸 1) 7"[/ 'J r22 니JltI:η￡빌觀Jl， 1I1川 IH版者， 2003年， 2-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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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것은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의 『신황정통기』이다. 일본역시장， 처음으로 조 

정(훼廷)이 교토와 요시뇌吉野)로 2개로 존재하였던 남북조시기에 저술된 이 

서적은 요시노의 조정， 즉 남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r대일본은 

신국이다. 천조(Ã祖)가 처음으로 기반을 만들고 일신(日神)이 오랫동안 통치 

하였다. 이는 일본에만 있는 일로 다른 왕조에는 없다. 그러므로 신국이라 할 

수 있다.J(신대)3)리는 열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신황정통기』는 천죄大祖) 

인 쿠니노토코다치IJ}미(됩常피버)가 일본을 창조하고 아마테라스(大照λ神) 

가 오랫동안 통치해온 세계유일의 신국이라는 주장이다.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천황이 천손이며， 황위는 신들의 시대로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는 것에 근 

거한 것으로 황위의 정통성은 아마테라0}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週 

趙藝命)가 강림할 때 아마테라스로부터 하사받은 신경(神鏡，)， 신검(神했”’ 구슬， 

즉， 삼종의 신기(三種η神器) 의 전승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대적이라 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에 근거하여 천황을 끌어내 막부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명치정부는 스스로의 정통성을 천황의 정통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역사를 재창조하교 전설로서 역 

사를 보충하여 천황이 아마테라스의 직계로 하늘에서 강림한 현신이며 천황의 

황위와 혈통이 신대(神f\;)로부터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온 「만세일계」리는 것을 헌법으로까지 규정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기타 

바타케 지카후사가 『신황정통기(神뚝íF統記.)~에서 삼종의 신기가 있는 곳이 

정통하다는 남조정통론을 채택하여4) 정치적 선전슬로건으로 이용하였던 것이 

다.5) 

3) 깜件1[， u1'技誠記， 木蘭才j짧{交Ü'， ~ 티 本古典文걱f太系 神띨 i正統記 1'，입짧.Ð， 岩V5!.뿔)입， 
1965年， 41 펴. 

4) 1877년， 원로원에서는 『황위계승편』을 작성하여 고다이천황은 가짜신기를 코우곤 
천황에게 건냈다는 공식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오키노에 유배당할 당시 
고다이고천황은 황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1911 년， 남북조 중 
어느 쪽이 정통인가 하는 논쟁이 제국의회에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최 
종적으로는 「대일본사」의 기술에 근거하여 명치천황의 재판에서 삼종의 신기를 
소유한 남조가 정통으로 인정하고 남북조시대는 남조가 요시노에 있었던 것에서 
「요시노조시대」라고 불렀다. 패전전의 황국사관에서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천황 
을 반역한 역적， 대악당이며， 쿠노노기 마사시게(補木JI成)나 닛타요시사다를 충 
신으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결과， 1880년전후 남 
조에 대한 공선으로 신사건설을 하게 되었다. 

5) 떠한院人쩡日 本文化시|究所編， 『近代太-빌制ε 宗강Ja'J'J作威.Ð， 同朋깐出版， 1922年， 41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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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황정통기』와 그 보다 100여 년 전인 헤이안말기에서 가미쿠 

라초기에 걸친 정치적 동향을 도리(道햄)의 변모라는 관점으로 일본의 역사를 

관망한 지엔(忍門)의 『우관죄愚짤妙)~와의 비교를 통하여 천황론， 군신론， 신 

국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엔은 불교의 「도리(道理)J로서 불법이 왕법을 지 

킨다는 불교 특유의 현실긍정론 즉 불교의 일본유업을 천황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일본의 역사와 변천을 신들의 존재와 신 

들의 보살펌으로 파악하려 한 지카후사는 「정리(王理)J로서 「신대와 천황과의 

직결， 이를 통치하는 자로서의 유교적 국가체제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신도적 

관점에서 일본의 신국론을 주장한 지카후사는 「신국의 영이 깃들었다는 것은 

보기(띤器)가 있다는 것」이라며 신국의 증거로 삼종의 신기의 전수에서 찾았 

다. 신화에서 천황의 전통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던 지차후사의 인식은 현재 

일본헌법의 천황의 상징성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종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불교와 신도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역사를 논한 지카후사와 지엔의 두 

서적을 통해 중세인들이 천상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난세의 한가운데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려 하였던 지엔과 지카후사의 r도리」와 

「정리(따빈)J 의 실체를 고찰하는 것은 일본 역λ엠 전환기였던 가마쿠라말기 

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천황의 존재의미와 일본이 주장하는 신국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신성한 천황， 몰락히는 천황의 행방 

남북조시대의 신국사상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기타바타케 

지차후새北룹親팅， 1293-1354)이다. 일본역사상， 가장 격동기라 할 수 있는 

가마쿠라말기에 태어난 지카후시는 남조의 충신으j료 다이카쿠지(太寬츄)계통인 

고다이코천행後맴觸大皇)이 지묘인(持明院)계통인 북조에 대한 정통하다는 

『신황정통기(神皇Jf統記)~(1339)를 저술한 인물이다 그의 남조정통론은 다차 

우지가 이끄는 북조의 승리로 북조정통론을 주장하는 무로마치막부의 영향 하 

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에도 말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한 『신황정통기』는 명 

치시대， 신국으로서의 일본 및 ‘신성불가침’한 존자l로서의 천황상의 이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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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제공하였다. 신국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황위 계승의 정통성과 신 

국으로서의 일본의 우월론을 주장한 지카후사의 견해는 천황을 중핵으로 국가 

체제를 형성한 명치국가의 역사관이 되었고1 명치이후의 남조정통론과 결부되 

어 지배를 위한 사상통제의 하나로서 황국사관의 기틀이 되었다. 남조 정통론 

은 명치이후 천황이 절대적 신성한 존재리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적 통치권 

이라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천황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지카후사는 『신황정통기』의 집필목적을 r신도의 길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의 근원을 모르게 되는데 그것은 혼동의 원인이 될 것 

이다. 그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대로 부터의 정리(正理)에 의한 

황위계승을 말하려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그 이름을 신황 

정통기라 하려 한다.J(신대)6)라며 신도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의 

단서가 되는데，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신대로부터 정통한 황위계승의 경위에 

대해 서술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폐해란 고다이고천황의 겐코의 난으로 인한 폐위와 코우곤천행光廠 

天皇)의 즉위 등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신황정통기』가 황위계승 과정이 내 

용의 주 골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차후사가 살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가마쿠라후반기에서 남북조시대말기는 종래 질서나 지배구조의 

변화에 더불어，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민중의 의식이 급변화하던 시대였다. 

가마쿠라막부를 설립한 겐지(源民)의 지배가 겨우 3대에 걸쳐 끝나고 이어 

호우쩍北종)집권정치에 의한 득종체제(得宗休制)으로 막부체제는 강화되었지 

만， 땅을 소유한 지주층이 급성장하면서 사회구조는 크게 변질되어 갔다. 그 

런 가운데 고다이고천황은 막부타도(倒幕)를 위하여， 쇼츄의 변(正中η쫓， 1324) 

과 겐코의 난(元弘η굶L， 1331)을 일으켰지만， 그 모두에 실패하고 겐코의 난 다 

음 해에는 고다여고천황이 오키노(띔뼈)에 유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오키노를 탈출한 고다이고천황은 쿠스노기 마사시게(補木正成)， 닛타요시사다 

(新머義貞)와 더불어 거병에 성공하여 l333년，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킨 후 

연호를 겐무{建武)라고 개정하고 헤이안시대의 원정이나， 섭정， 관백을 두지 

않는 천황의 친정정치， 즉， 왕정복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코우곤천황을 옹 

립한 아시카가 타가우지(足利尊民)의 반기로 교토를 쫓겨난 고다이고천황은 

6) 岩까TEO)f따 注紙 IT'E:j 本古典文떤太系87 神띨끼「統記 l밟옮j， 岩?)J(書)입， 1965 年， 49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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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吉野)로 도망쳐， 남조를 설립하였으나 고다이고천황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노리나개義良)가 고무라가미(後村上) 천황드L로 즉위하여 아시차가와의 

씨움을 계속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조편에서 싸운 지차후사는 동국의 

무사를 고다이고천황 측으로 결집시키는 한편， 고다이고와 고무라가미(後村上) 

가 진정한 천황이며， 다차우지가 옹립한 코우곤{光廠)， 고니죠(後二종)는 정통 

한 천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세상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카후사는 중국과 일본의 황위계승을 비 

교하며 일본의 황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에서는 「그 옛날 

세상이 순수하고 바르게 움직이던 시대에도 현자를 골라 왕위에 올리는 일이 

있어 황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J， 「복의씨 후에 천자의 씨성이 36번이나 

바뀌었교 난도 극심하였다」며 왕조의 교대가 심하고 황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본만이 천지가 열린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아마테라스오 

미카미의 돗을 받은 황위계승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J(서론)7)며 일본은 중 

국처럼 역성혁명은 없으며 왕조도 황위도 단절되지 않고1 신대로부터 하나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천황은 신이 천지뜰 창조하였을 때부터 신에 

의해 정해진 존재로 지금까지 단절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일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으로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유일한 자랑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황위계승에서의 혈통의 일 

관성을 강조함으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과 더불어 일본이 신국이라는 

것을 얄리려 하였다. 이처럼 지카후시는 중국과 인도에 까지 시야를 넓혀 일 

본신화를 통한 내셔널리즘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신국론에 대하여 수에끼 후미히코(未木文美十)는 r신국설은 꼭이나 

일본의 우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석가의 구제로부터 멀리 있는 소국 

이므로 부처님이 이 땅의 신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사용 

된 것이었지만，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불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신도의 우위 

를 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였다，8) 또한， 쿠마가이 키미오(熊삼公男)는 

나라시대에는 아마테라스의 직계자손 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신’이라는 명확 

한 관념이 없었는데， ‘치천하대챔治天下太王)’에서 천황으로 변모하면서 일본 

을 통치하는 ‘신’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9) 천황이 신이 되는 근거는 8세기 

7) 同上書， 48-48 펴. 

8) 未木文갓士， W11'ttt:η)11때 ε{1\~ ， 111川出}때[j~ 2003년， 83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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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성립된 기기신회{記紀神話)에서의 ‘천손강림’ 신화에 의한 것으로 가마쿠 

라막부이전에도 일본을 통치하는 ‘신’으로서의 천황상은 존재하고 있었다. 수 

에끼의 지적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는 본지이며， 신은 수적에 불과한 존 

재였으나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불교에 대한 신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 

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후 일본의 신국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지카후사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신화를 신화의 세계에서 끝내지 않고 역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관을 재창출하는 것으로 일본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찾으 

려 하였다. 신화와 역사가 지속으로 연결된 세계관은 이미 기기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지카후사의 독자성 

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카후사가 이 시기에 ’신적인 천황J， 신국으로서의 

일본을 주장히는 배경에는 가마쿠라말기에 시작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과 

더불어 새롭게 부흥한 무사세력과의 주도권쟁탈이리는 당시의 정치세력과 갚 

이 관련되었다고 사려된다. 

원래， 천황은 야마퇴人和)세력을 중심으로 열도각지의 연합체 연맹의 수장 

에 불과하였지만.，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법과 관료제 등 율령제도 

가 도입됨으로 나라시대， 헤이안시대에는 천황이 직접 친정(親政)히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존재로 탈바꿈하였다 10) 그러나; 9세기후반부터， 천황의 외척이 

었던 후지와라개摩原家)는 어린 천황을 세워 천횡을 섭정하고 성인이 되면 

천황의 지문역인 관백(開8)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후지와라의 섭관 

정치(授開政治)는 천황의 힘은 급격히 쇠퇴시켰는데11)， 1068년， 후지와라씨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고산쩍後三종)천황의 즉위로 섭관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원정(院政)정치의 초석을 닦았다. 어린 왕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상행 h皇)

이 된 시라카외{白河)천황은 천황대신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원정을 확립하였 

다. 천황 대신 상황이 새로운 주권자가 된 원정의 출현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고대국가와 이를 둘러싼 국개 사회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다 12) 율령재정의 

붕괴로 율령국가는 해체되고 국가는 분권적인 형태로 변화해 갔다. 

상황과 천황과의 대립은 겐지(源民)， 헤이지(平民)와 같은 무사들의 권력 확 

9) 熊까公되， 『日 45:η땀'.k03 人 hJ、 G*띈^'~， 講談)Iil:， 2001 년， 13-15펴. 

10) λ隔댐陽， 「김ôH失rr ε龍ιJ ~ E:I本η!l'N:_ 8 古代^~금fuU~경 ;Z_ G~ ， 講談)ÎLt， 2001 년， 
34頁， 36펴. 

11) 同上書， 83-85 여. 

12) 太烏亨， r rj 뻐.王條η創出ε 院i&J ~日 本η샘:t 8 古代k.빌:制총考 ;Z_ G~ ， 前}감書， 

255-49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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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드디어 1102년， 미나되토 요리토믿源賴폐에 의한 

가마쿠라막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친정시대를 이상으로 삼은 고다이천황 

은 가마쿠라막부를 타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일본사상 초 

유의 천황이 유배되는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고다이고천황은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켜고， ‘일통의 천하(一統η大下)’를 실현하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 

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民)의 배신으로 고다이고천황은 요시노로 쫓겨가는 신 

세가 되었다. 막부정권의 등장과 혼란스러운 남북조의 상황은 천황으로서 가 

진 권환도 왕으로서의 지위도 상실시켜고， 겨우 향교적 권위만이 남아있는 존 

재로 전락시켜 버렸다01 3 )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서의 무사의 등장과 천황제의 

위기적인 상황은 천황만이 아니라 천황에 의해 그 존재의미를 부여받은 귀족 

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대를 대표하는 귀족의 한 사람으로 고다이고천황을 지지한 지카후사는 

「천황은 원(院)에서 정치를 행하였으므로 섭관의 직분은 형태뿐이었다. 하지 

만， 이 이후 예로부터의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섭관정치 때는 

섭관이 정권을 쥐고 있어도 공적인 일은 천황의 선지(宣답)，관원官符)에 획해 

행해졌지만， 이때부터 원선(院宣)， 청어하문(!T倒下文)을 중용하게 되었고 재위 

의 천황은 그 즉위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 일이야 말로 난세의 원인이 되었 

다J(시라차와)14)라며 천황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원정정치를 비판하였다. 

겐무친정(建武짧攻)을 이룩한 고다이고천황에 으)한 친정은 헤이안시대의 정 

치형태의 복귀로 지카후사도 이를 이상적 정치형패로 생각하였다. 땅에 떨어 

진 천황과 귀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천황의 황위의 정통성과 신성함에 대 

해 기술한 지카후사의 주장은 상류귀족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시대착 

오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그의 천황론은 이후 신국 

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장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천황의 유배와 두 개의 조정이 존재했던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서의 

천황이란 무엇이며 신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재고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 

한 불음에 지카후사는 제1 대의 진무천황에서 제96대의 고무라가미천황에 이 

르기까지의 황위계승과정을 통하여 역사의 정리(lf理)란 무엇이며， ‘정통’한 

13) 井上바， 『;κ빌 .*'쇠:flJIjη1샘잉~， 

14) 岩까iFη他 江紙 ~l::J껴\Ih-따文?太系 87 I뼈;c'jF統記 l핍￡강띠‘ 前}몽]書， 142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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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위란 무엇인가를 답하려 하였다. 지카후사가 말하는 황위의 정통성이 무엇 

인지를 『신황정통기』 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보기로 하자. 

n. IF신황정통기』의 황위의 ‘정통성’과 ‘정리(正理)’ 

지카후사는 『신황정통기』의 서문을 「대일본은 신국이다. 천조가 처음으로 

기반을 만들고 일신이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이는 일본에만 있는 일로 다른 

왕조에는 없다. 그러므로 신국이라 할 수 있다. 신대에는 토요아시하라노치이 

호노아키노미즈호노쿠니(豊蓋原千h百秋瑞聽|돼라고 하였다. 천지개벽초부터 

이 이름이었다. 이는 천조(天祖)인 쿠니노토고다치노미코토(1調立尊)가 오가 

미메가미(陽神陰피벼)로부터 하사받은 칙(刺)에 드러난다. 아마테라스오가미가 

천손에게 나리를 이양할 때에의 신칙(神刺)에도 이 이름이 있으므로 이는 이 

나라의 근본이라 생각한다'.J(신대)며 천조， 즉 쿠니노토고다치(天祖固常立)가 

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일본은 오랫동안 아마테라스에 의해 통치된 유일한 신 

국t神國)으로 신대로부터 토요아시하라노치이호노아키노미즈호노쿠니라 불리었 

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신대로부터의 정리(正理)에 의하여 황위가 계승 

되어진 것을 전하기 위해J 15) (신대)‘신황정통기’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말로 

끝을맺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열도를 생산한 이자나기(f햄추諾)와 이 

자나미(伊량再)라는 부부신이 일본을 지배하는 군주로 。마테라스를 출산하여 

천상계(高大原)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태양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마테 

라스는 스스로 지상의 군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 오시호미미의 아들， 

니니기를 다카치회1되千樹로 내려보내 가시와라{播原)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전하고 있다.1 6) 이렇게 천상에서 하강한 아마테라스의 천손은 r신대로부터 존 

엄한 분{尊)， 즉 미코토(尊)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는 미코토(命)라고 불렀다. 

인대(人fl.:;)가 되어서는 천황이라고도 부르고 있다.J(진무)17)라며 신이 신의 자 

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면서 호칭도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건국신화의 

요점은 천황이 아마테라스와 진무천황의 자손이며 황위가 신대로부터 일관되 

15) 同上書， 41 팝， 49흉. 

16) 뼈本太郞他注fR， w f::I 4"書듭c(一)~， 前}낌書， 58펴， 110-122뀔. 
17) 同上書， 67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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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의 자손에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으로18)， 지카후사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천황이 신과 하나의 혈통을 까진 천손이라는 것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대로부터의 정리(IF理)에 의한 황위계승’이란 

황실의 제l 대 조상신인 아마테라스로부터의 정통성으로 황위는 천손강림한 아 

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의 직계가 계승하는 것잠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천자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였다면， 일본의 군주는 아마 

테라스의 직계라는 혈통의 정통성이 중시되었다. 첸황의 존재를 신과 동격화 

한 이 신화는 천황과 귀족의 지위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지카후사는 역대천황들의 황위계승을 ‘신대로부터의 정통한 황위계승’과 그 

렇지 못한 계승으로 구분하며 세(1문)와 대(代)로 그 정통성의 여부를 판단하였 

다. 대(떼는 초대 천황으로부터 황위즉위의 순서를 말하고 세(世)는 초대 천 

황인 진무{神武)천황으로부터 고무라가미(後村1:-_)천행까지 부자 일계의 정통한 

혈통으로 황위계승의 본체라고 보고 았다. 세(世)뢰 표기되는 정통한 천황의 

조건은 「황손은 진정으로 다론 이들과 다르며 일본운 신대로부터 아마테라스 

의 후손이 황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J(무라자미)2이며 황손이어야 한다 

는 것이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신의 후손이 황위를 이어받는 것은 신 

대로부터 정해진 절대적인 원칙으로 「황손이 있을 경우는 방계가 아무리 현명 

하여도 결코 황위를 바라여서는 안된다.J(계타이)며 방계가 아무리 현명하여도 

황위는 필히 적통이 계승되어야 하지만 「황손이 끊겼을 때에는 현명한 사람 

이 황위에 즉위하여도 하늘이 용서할 것J(계타이)21)이라며 적통이 없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방계계승을 인정하였다. 

그러변서 역대천황 중에는 「일본은 신국이므로 따마테라스오미차미의 돌보 

심으로 황통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첸황의 잘못을 저질러 치세 

가 길게 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결국은 정뢰正路)로 되돌아왔지만 일시 

적으로 황통이 짓밟힌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천황 스스로에 의한 것i코우 

고.)22)이라며， 일본이 아마테라스의 은총을 입은 신국이지만 천황의 수명과 혈 

18) ~ l::I.4:書紀~(神代 f) 아마테라스가 황손 니니기노미코포에게 천황무궁의 신척을 내 
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本太郞他江新 ~1::1本書~ê(-一)~， 岩波書1핀， 1994年，
130-132과.) 

19) 井上해， 『大!엽 · 大띨制η땀밍~， 明/石書I~;， 1986년， 18며. 

20) 감{fî:1fη他 注紙 ~l::I本古↓u!文'7~λ系 87 irf며띨11:統記 j엽짧~， jjíJ喝書， 134펴. 

21) 同上書， 9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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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제대로 다 지켜진 것만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천황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천황의 부덕의 소치로 고산조천황은 「일본과 중국의 글， 현밀(願 

密)의 가르침에 조예가 깊고 그의 시개詩歌)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옹 

다. 고레이젠인의 치세말， 세상은 혼란스러워 백성들의 근심이 많았다. 이 천 

황이 4월에 즉위하자 아직 가을의 수확기가 오기 전에 세상은 안정될 정도로 

유덕한 군주J(고산조인)23)였다며 고레이젠(後冷果) 천황 때의 역병， 흉작， 천 

지지변 등 이상 현상이 고산죄後三종院)천황의 즉위로 사회적 불안은 사라지 

고 세상이 평안을 되찾은 예를 들며 천황의 군덕이 치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황지는 황위를 양위받고 정통한 천자가 되려는 사 

람은 그 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천하만민은 모두 신의 자녀로 신은 만민 

을 편안하게 히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 그러므로 천황이 이무리 존엄한 자리 

여도 천자 한 사람만 기쁘고 만민이 우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고 신도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의 좋고 나쁨에 천황의 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황을 따르는 신화로서는 군을 존경하고 민을 어여삐 여기며 

하늘을 무서워하고 땅을 조심스레 밟으며 일윌의 빛에도 자신의 마음의 더러 

움이 그 빛을 더럽히지 않을까 조심하고 비와 이슬을 보아도 자신의 행위가 

반듯하지 못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히는지 늘 반성해야 한다.J(고사가인)24)라 

며 천황은 만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돌보는 일에 주력하고， 신하는 몸을 겸손 

히 하고 하늘을 존경하고 백성을 돌보고 황은， 신은에 보답하는 것이 위정자 

의 의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키후사는 「무릇 정되政道)란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직자비를 큰간으로 하여 결단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테 

라스오미카미가 명확히 가르친 바와 같다.J(고다이고.)25)며 천황이 아마테라스 

의 가르침에 따르고， 정직자비에 근거하여 정치를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천황에게 군덕을 요구한 지키후시는 「천황도 신하도 가미의 혈통을 받고1 

혹은 신칙을 받아 하강한 신의 후손들J(신대)26)이라며 황계와 황손과 마찬가 

지룩 신하도 신칙(神刺)을 받은 신의 지손으로 천횡을 보필하기 위하여 천황 

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신대로부터 천황 

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지손이 황위를 계승하고， 신하는 아메노코야네의 자 

22) 미上휠， 124펴. 

23) 同上뿔， 140-141 파. 

24) 미上書， 163 뭘. 

25) 同上書， 176-177꾀. 

26) 同上書， 61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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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이를 보좌하도록 되어있다. 겐지는 새롭게 등장한 신하이다. 덕도 공도 

없는 자로 고관에 올라 자만하면 두 신의 진노뜰 살 것J(무라가마)27)이라며 

신대로부터 황위를 천손이 계승하는 것처럼 천황꿇 보좌하는 섭관가의 역할은 

후지와라의 선조인 아메노고야네Ck멍屋)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며， 덕도 

공도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 오만하게 군다면 겐지는 아마테라스와 아메노고 

야네 두신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천손강림신화는 중국이나 조선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신하도 

천손과 함께 강림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황위에 오르는 

것도 천황을 보좌히는 신화도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정해졌다고 강조하는 것 

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겐지나 다카우지(尊民)처럼 무사의 존재를 부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호우죠 요시도키(北종義時 1163-1224)의 아들， 

야수도키(泰義1224-1242)에 대하여는 「윤토쿠인은 쇼쿠의 난 이후 여전히 

사되따빙에 유배 중이었고 그의 아들들의 대부분은 쿄토에 있었다. 섭정정치 

가 대신이 그의 외가로 이 계통을 제위시켜 전처럼 정권을 독점하려는 뜻을 

가마쿠라에 전하였으나 호죠 요시토키의 아들 야수키의 배려로 고사노인을 

천황으로 옹립했다. 진정으로 이는 천명이며 정리(正理)에 부합하는 것J(고사 

가인)이었다며 윤토쿠인(順德院)의 외척인 섭정개 구죠 미치이에(九종道家 

1193-1252)가 제위를 윤토쿠인의 아들로 옹립하려 하였지만， 야수토키는 고 

사가천황을 천황을 황위에 올린 일에 대하여 지카후시는 아마테라스의 현명함 

을 대신한 도리에 합당한 것이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더욱이 「야수도 

키는 마음이 바르고 정치도 성실하고 사람에게 버l풀고1 겸손하고 귀족을 존 

중하고 장원영주의 권리를 지켜주어 바람 앞에 쓰레기가 남지 않듯 천하는 

곧 조용해졌다. 쇼쿠 이후 얀정이 모두 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 야수도키 

는 덕정을 베풀고 법식ot式)을 엄격하게 하였다. 자신은 물론 친족 및 무사 

까지도 자신의 분수를 지키게 하고 고위관직을 띈하는 Z까 없었다~J(고사가 

인)28)며 야수토키의 높은 인격과 성실한 정치자세를 칭송하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무관으로서의 분수를- 지키며 고위고관을 고사한 

점을 평가하였다. 

그에 비하여 「다카우지는 그 공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천황의 총애 

와 십탑이 각별하여 그는 천하를 정복한 요리토표카 된 심경이라도 된 것인 

27) 同上書， 134J,'{. 

28) 패上휠， 162-163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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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는 4위인 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가 되었다. 상전에게 감사의 말을 하기 

도 전에 다시 종3위， 드디어 산기(參識 종2위까지 승진하였다. 관위만이 아니 

라 삼국의 리뭔따親， 슈고(守鐵을 겸하여 많은 토지를 하사받았다. 동생， 나 

오요시도 종4위인 사마노카미(左馬順)로 임명하였다. 그 옛날 요리토모는 비슷 

한 공을 세웠지만 무사가 고관고위에 오른 것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이기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지손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다카우지 

의 선조는 요리토모1 사네토모 때는 장군의 친족이라 하여도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개 부하에 불과하였다.J(고다이고)며 요리도모와는 달리， 겐코의 난 

의 공적을 인정받은 다차우지는 천황에게 상을 받고 지위도 종2위까지 오르 

는 한편， 심국의 국수(固守)， 수호(守護)의 직을 겸하면서 많은 토지를 하사받 

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사의 고위관직으로의 승진은 정치적 혼탁을 초래한 

다고지적하였다. 

이어서， 「무시는 모두 수대에 걸쳐 조정에 적이었다. 조정에 편이 되어 그 

집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황은일 것이다. 나0까 충성을 다하고 공을 쌓아 

이치에 맞는 기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건만 하늘의 공적을 훔쳐 자 

신의 것으로 하였다. 개지추(介子推)의 교훈을 배우려는 자가 없도다. 다차우 

지 일족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무사들이 승진하였고 그 중에는 궁중입성을 

허락받은 자즈죠차 등장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귀족사회로 돌아갔다고 생 

각하였지만 사실은 더욱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라 하였다. 무릇 정도(政道)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정직자바를 근간으로 하여 결단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테라스오미가미가 명확히 가르친 바와 같다.J(고다이고)29)라며 중국의 시 

인 개자추(介子推)의 예를 들면서， 충을 다하고 공적을 쌓는 것이 무사의 도 

리인데， 무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천황의 황은을 배신하교 겸양의 

미덕을 지니지 못한 다키우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아마테라스의 

가르침처럼 천황은 정직， 자비로 정치를 행히는 것만이 정치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지차후사가 고무라가미천황이 아마테라스의 배려에 감사하고 군덕을 

양성하며， 덕정을 펼친다면， 현재의 동난도 곧 진정되고1 황운은 무궁하게 번 

창하게 될 것30)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천황의 권위를 되찾고 고 

다이고천황의 후계자인 고무라가미천황이 황위를 양위받는 것이 ‘신대로부터 

29) 同上書， 176-177요. 

30) 同上書， 19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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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리(IE理)에 의한 황위계승’이리는 지차후사의 주장은 북조로의 남조의 

통합으토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살펴볼 때， 지카후λ}가 『신황정통기』를 통하여 주장하그l자하는 ‘신 

대로부터의 정리(正理)에 의한 정통한 황위계승’은 황손 중에서도 지， 덕을 겸 

비한 적자에 의한 계승을 의미한다. 또한 정도(政道)는 아마테라스로부터 일 

본의 통치를 위임받은 천황이 신의에 합당한 덕정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귀 

족과 무사 모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며 각각의 지위에 맡게 천황을 보좌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족의 입장만을 비호히는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변 

혁과 역성혁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교적 사고방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천황 

을 정점으로 귀족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이미 흐E러진 곳은 제대로 된 모습 

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카후사의 바램은 귀족에서 무사로 권력이 이양되는 전 

환점에 서있었던 당시의 퇴폐적인 귀족과는 대조적으로 강인한 의지를 가진 

귀족의 정치적 주장을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카후사가 황위의 정통성으로 거론한 조건은 황위계승에 관한 당시 

의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한 것이지만 황위의 전통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종의 신기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지차후사 

는 일본의 우월성은 황위의 정통성이며， 천황의 정통한 계승이 아마테라스의 

신의를 계승한 선제(先帝)의 의지에 의해 하사받은 삼종의 신기에 의하여 증 

명된다고 하였다. 천황의 정통성을 「삼종의 신기」파 연결시킨 것은 지차후사 

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그에게 있어 삼종의 신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m. 삼종의 신기랴 이세신되伊勢퍼轉) 

삼종의 신기와 천황의 정통성은 어떤 관련성을 자니고 있는 것일까. 기기신 

화에 의하면 아마테라스는 아마테라스가 다카미무스히(高뭘옮雲尊)와 상의하여 

황손인 니니기와 황손을 보좌하기 위해 팔백만의 신을 지상 Ó'로 내려보냈는 

데， 그 때， 아마테라스는 니니기에게 거울， 겸(쿠사나기，草짧， 구술(야사차니노 

마가타마，八R環句권이라는 3종의 신기를 하사하였마고 전해지는데31 ), 삼종의 

31) 짜本太郞他 11:')\, r 티4:書記~， 前}캄書， 13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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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의 하사의 의미를 지카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가미는 손에 보경을 들었다 황손에게 하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나의 아이여， 

이 보경을 보기를 나를 보듯 하고 ... 야사카니노 마가타미{八째境꺼曲 f.:)와 아메노 

무라쿠모(天η週일)의 겁을 더하여 삼종이다. 또한， 이 거울처럼 분명하게 천하에 

군림하고， 。바카니의 구슬처럼 뛰어난 기술로 천하를 다스리며， 신검을 차고 불 

순한 것을 처단하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의 신령으로 황통이 하나로 제대로 계승 

된 것은 진정으로 이와 같은 신칙이 보여준 바와 같다. 삼종의 신기가 세상에 전 

해진 것은 일월성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거울은 해의 몸(休)이며 구슬은 달의 정 

(精)이며 검은 별의 기(치)이니리{아마츠히코히코호니니기노미고).32)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아마테라스로부터 삼종의 신기를 하사받았다 

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이야기를 지카후사는 아마테라스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거울을 ’자신을 보듯이 하라’는 축복의 말과 함께 구슬과 검을 함께 하사하는 

데， 이 삼종의 신기는 0따테라징} 니니기가 거울처럼 투명하게 천하를 비치 

고 구슬이 굴러가듯 뛰어난 기술을 천하를 다스리고 신검으로 불순한 것들을 

평정하라는 뜻으로 하사한 것으로 거울은 해의 몸을， 구슬은 달의 정기를， 검 

은 별의 기를 상정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삼종에 관련한 신칙은 제대로 나라를 보유시킬 길을 제시한 것 

이다. 거울은 단 하나의 사심도 없이 만물을 비추면 선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 

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모습 그대로 감응하는 것을 덕으로 한다. 이는 정 

직의 본원(本源)이다. 구슬은 유회전순(柔和善11폐의 덕이다. 자비의 본원이다. 

검은 강리결단(剛利決바)의 덕이다. 지혜의 본원이다. 이 삼덕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 그 중에서도 거울은 본{本)으로 종묘의 정 

체(正休)로 받들어야 한다J(아마츠히코히코호니니기노미고)33)며， 나라를 제대 

로 보존하기 위하여 신이 직접 삼기를 하사하였다는데 그 중에서도 이세신궁 

의 정체(正休)로 받드는 거울은 삼종의 신기의 근간으로 여겼다. 삼기의 의미 

는 거울이 만물을 비추어 선악을 나타내는 덕으로 정직의 상징이며， 구슬은 

유화선순(柔和善11폐을 나타내는 덕으로 자비의 상징이며， 검은 강리결단t剛利 

決땀)을 나타내는 덕으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직을 

제일의 덕으로 여겼다. 이렇게 삼기의 의미를 해석한 지카후사는 아마테라스 

32) 岩까正η他 江fR， ~l::l~古典)('''f’λ系 87 i[i매뛰 jf統記 j:I，입鎬~， 前}감書， 59-60펴. 

33) IIlJ上書， 60-61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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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손에게 삼기를 하사한 것은 삼기가 의미하는 정직， 자비， 지혜가 천허를 

통치하는 황손이 겸비해야 할 세 가지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삼종을 잘 마음에 세기고 받들어야 한다 .. , 이 나리는 삼종의 

정체(TF休)를 가지고 복 받은 땅이라고 히는 것이므로 일월이 하늘에 떠있는 

한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J(고토바)34)며， 일본은 삼종의 신기를 

가진 혜택받은 나라로 「정통」한 천황은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시조， 아마테라스의 신의를 나타내 는 삼종의 신기를 황손에게 

수여한 것은 천황이 천손이라는 증거이며， 삼종만이 황위의 정통성과 천하지 

배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지카후사는 삼종의 계승자가 진정으로 

하늘의 지위와 덕의 계승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삼종을 가진 고다이고천 

황이 정통한 통치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정통한 황통의 증표이기 때문이 

리는 것이다. 

황위계승의 상징으로 삼종의 신기 계승을 중시한 지차후사의 상정론은 그의 

독특한 역사관으로 삼종의 신기를 계승한 남조의 천황의 정통성을 주장하려 

하였던 지카후사의 정치적 주장이기도 하였다. 신기없이 다카우지가 황위로 

옹립한 코우곤천황을 「위왕t댐면)J으로 규정하며， 이 즉위식을 거행한 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그려면서도 삼종의 신기를 가지고 얀토쿠(安倒천황이 

서해에 빠져 신기없이 즉위식을 행한 고토바천황에 관해서는 「천죄많IVp)로서 

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법황이 국가의 본주(本꾀로 정통하게 즉위하는 것이므 

로 황태신궁인 아타미(熱田)의 신이 명확하게 보호하심으로 이는 천위(大{\f:)라 

봐야 할 것J(고토바)35)이라며， 거울과 검을 모시고 있는 황대신궁인 이세， 아 

타미 양신의 가호를 기원하며 이 즉위가 정식이리고 인정하는 모순을 일으켰 

다. 지카후사가 신기를 이정도로 강조한 것은 아미테라스의 가호를 삼종의 신 

기리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려 하였고1 일본이 불교국가가 아니라 아마 

테라스의 항시 군림하는 신국이라기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오스미 

카즈요lλ隔和따)의 지적처럼 지엔이 삼종의 신기활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 

로 밖에 보지 않는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6) 

34) 테上뿔， 154쉰. 

35) 同上書， 153화. 

36) λ隔和h.t， w愚管'}少경r~充한 Illttl: 1:::1本η쐐\t觀JJ ， 講談1111'7:術文j車， 2005 년， 27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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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황통의 정통성의 상징으로 계승되어온 삼기를 지차후사는 일본이 

신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 보았다. 당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지기 

시작한 신도설을 채용한 지키후사의 신기에 대한 설명은 남조의 정통을 주장 

하기 위한 근거였다. 삼종의 신기를 매개로 한 신국사상은 고대로부터 존속되 

어온 것으로 7세기 전후 고대율령제의 확립을 계기로 아마테라스를 정점으로 

기기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기신화는 10세기이후 율령제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원정기 이후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아마테라스를 정점으 

로 한 기기신화의 해체에 의하여 아마테라스도 지고의 국가적인 신에서 황실 

의 사적인 천황가의 조상신으로 재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가마쿠 

라 막부 성립으로 다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사정권의 성립으로 그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권력의 일부를 무사들과 공유하게 된 귀족 

들은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무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귀족들이 중세적인 신 

국사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신황정통기』의 전권에 걸쳐 나타난다. 지카후사는 일본이 

외국에서 그 예가 없는 신에 의하여 지켜지는 신국으로서의 일본의 우월론을 

주창하였다. 지카후사의 신국사상의 논점은 아마테라스의 직계로 인간으로 태 

어난 「신」인 천황이 일관되게 지배하여온 일본은 신에 의해 보호받은 신국인 

것이다. 아마테라스를 천조로 칭하고 황통의 시조이며， 신지적(神!低的)인 국가 

리는 것이 명치원년으로부터 신자관계의 문서뿐만 아니라 헌법， 교육칙어 등 

다OJ=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7) 원래 일본을 신국으로 표현한 최초의 기록 

은 『일본서기』으로 진구황휘神功볕텀)난에서 등장한다. 이는 진구황후가 이끄 

는 일본군이 신라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신라의 왕이 놀라， 스스로 항복하 

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원정시대 이후， 신국이라는 단어가 늘 

어나기 시작한다. 

신국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의식이 매우 고조되는 계기가 된 몽고침입이다. 

1260년， 원을 건국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1268년부터 73년까지 6번 

에 걸쳐서 조공과 원의 소국이 될 것을 요구하며 일본에게 사신을 파견하였 

다. 그런데， 집권(執輪Ð38)， 호조토키무네(北종時宗)를 중심으로 한 가마쿠라막 

37) T安宣폐， 『떠家 ε1쌍!lf~ 1끄l家iri대道ηJJr.\ i生.1， 품土Ilfl니 2005년， 72요. 
38) 집권(빠순)은 쇼군을 도와 정부를 총괄하는 가미쿠라막부의 직책명이다. 가마쿠라 
막부를 창시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사후， 막부의 실권은 그의 아내인 마사코(1많 
f)와 그의 아버지인 호죠 토키마써北웠파)의 손으로 들어갔고 도키마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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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은 1274년(文永ηi5，t)과 1281 년 

(弘安η껏)， 두 번에 걸쳐 일본을 습격했다. 집단 전법， 화약 등 신무기를 사 

용한 여봉연합군에 일본의 무사들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두 번 모두 폭풍 

우， 즉 신풍이리는 불리는 바람이 불어 원군을 퇴각시켰다. 이 두 번의 몽고 

침입을 전후로 어린 고우대後宇多)천황대신 원정정치를 펼친 고우다천황의 

아버지， 가마야마상황t電山 h발)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승전기원의 기도가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때까지의 정토계의 각 종파의 기원이 되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말세로 보는 말법사상이 현실의 국난극복의 상황의 

체험을 계기로 국가적인 자신을 얻고1 언제나 일관은 신명(神明)의 보호를 받 

는 나라라는 신국사상을 만들어내었다)9) 이 같판 신국사상은 몽고침입이래， 

일본을 지키기 위해， 「신풍」을 일으켰다는 믿음이 급격히 내셔널리즘고양으로 

이어졌다. 지차후사는 이와 유사한 한 예로 동국고} 싸우던 노리요시왕재義良 

親王)의 배가 이주반도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같은 바람이면서도 동서로 

나뉘어져 본 것은 말세에는 보기 드문 신의 배려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다이고)40)라며 노리요시왕자의 배만이 이세로 띄돌아온 것은 아마테라스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오랫동안 천황은 국가권력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졌다고 생각되는 시기 

에는 어검없이 일본을 지키는 친렴자{親臨집)로서 나타니곤 하였다. 몽고침입 

은 외부 세계는 괴물이 시는 곳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일본인에게 갖게 

하였교 그런 와중에 불어 닥친 신풍은 일본과 천행을 극단적으로 신성화히는 

신국사상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였다 즉 천황은 신도 국왕도 아닌 존재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존족하며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신국시장의 고양은 신도샤냥의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 시기에 이세신도(伊勢神道)가 성립하였다. 이세신도는 이세신궁의 

사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것으로 이세신공의 외궁사관이었던 와타라 

이 이에유키(度승家行， 1256-1351)에 의해 완성되었다，41) 이세신도는 이세 

l 대 집권으로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호죠가문은 가마쿠라막부가 멸 
망할 때까지 집권을 독점하였다. 

39) 近蘇 )JJi:一 編， ~ I::f本η01代잉 9 판 :/::f;ιη製자.~， 吉川弘文館， 2003년， 132-144 
具.

40) 움件jfη他 11紙 『터4--;:古씨文쉰人系 87 세벼많jf統즙C 1꾀짧~， 디íJ:I감書， 190-191 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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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적인 신불격리를 교리화하였교 이후 신본불적설(神 4~{Á迎說)의 형성과 

근대의 폐불론에 커다란 영호뇨을 주었다. 신도가 이론회된 것은 헤이안말기로 

처음에는 승려들에 의해 오하라에고토바t太祐꾀)의 해설이나 기기신화 등에 

등장하는 신이나 신사의 각 신들의 의미가 해석되었다. 신불습랩神{l\習合)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설포되면서 본지수적설(本地벌遊생)이 성립되었다. 

본지수적설이란 부처， 보살 등 불교의 신불이 신이 되어 일본각지의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헤이안말기부터 가마쿠 

라초기，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신지신OJ(神紙信{ffD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의 

도로 탄생된 본지수적(本地휩폐사상은 본래 「법화경(앉華經)J에 포함되어 있 

는 불교의 사상으로 천태종도 진언밀교도 신불습합사상을 수용하였다. 불본신 

적(ι샤빠의 입장에 선 본지수적설(本地훤述說.)42)은 귀족의 신국사상고양과 

중생은 모두 본래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헤이안불교의 본각뭔本꿇멤사상에 

입각하여 신본불적사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결과 밀교를 중심으로 『고사 

기JJ IF일본서기』의 신화와 신화 속의 신들을 본지수적설로 재해석하고 부처의 

세계가 신지(神lí!t)의 세계보다 위에 서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공시켰다.43)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서 불교의 민중화， 대중화에 따른 세력 확 

대에 의한 각종파의 등장， 구불교와 신불교 사이의 갈등， 불교계 종파들의 신 

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표명은 신도를 자극하여， 신을 본지， 부처를 수적으 

로 보는 신도(神道)사장이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불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 

며 신도를 폭넓고 갚이 있게 전하기 위해 유불이 가상의 모습으로 일본에 전 

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세신도는 본원적인 원초의 존재를 기기신화에 처음 

으로 등장하는 신=쿠니도고다치IJ}미(댐힘피버)에게서 찾음으로 불교가 주장 

하는 본지수적설을 부정하였다. 이세신궁의 아마테라스는 황실의 선조신인 황 

조， 아마테라스를 횡국의 원시적대신(始뻐꾀太神)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 

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신주불종의 입장에서 유， 불은 가상의 모습으로 화현 

(化따)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세신도는 「아마테라스의 마음」에 의한 「일본의 

41) 久保田따， 『냐l jt!Jlr대追ηfiJI 究~， )ii띠道5t''f:公， 1959年， 1 흉. 

42) 무라오카는 본지수적이라는 말은 신불습합의 제3단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수 
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859년의 『삼대실록』중 『혜량의 표』라고 한 
다t무라오차 츠라츠쿠， 박규태 역， 『일본선도사'JJ ， 예문서원， 1998년， 79쪽). 

43) 義江影λ， 11'11뼈A習감~， 岩波陽書， 1996년， 167-169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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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J ， 즉， 신의 길을 「설포」하기 위해 전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반본지 

수적 사상은 「요시다신도(吉田神道)J 에 이르러 「선을 본지로 하고 부처를 수 

적으→로 힌-다」는 신본불적 사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요시다신도는 신도가 종자 · 근본이며， 유교는 잎이며， 불교는 꽃으료1 신도 

를 중심으로 주체적인 종교의 종합화가 이루어졌따 이렇게 지헨(孫遍)으로 시 

작되어， 요시다 가네토모(吉田費띈)로 계승된 「금엽회질설(根葉f’E案說，) J은 일 

본의 신도만이 근원이며 거기에서 잎과 꽃， 과싣에 해당하는 유교나 불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일본중심주의적인 면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세신도는 머무르지 않고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수에끼 

후미히코의 지적처럼 몽고침입이전의 「신국」사상윤 일본을 작게 보는 사상에 

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몽고침입이후는 일본중심론으로 변화했다. 

이 같은 일본중섬주의는 에도시대의 복고신도에 떤저하며， 명치이후의 국가신 

도에서의 근대적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었던 것이다.44) 

지카후사가 삼종의 신기를 황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거론한 배경이나 

불교나 유교는 「권회{權化)의 신성」이며， 「대일본윤 신국」이리는 생각이 이세 

신도의 영향만이 아니겠지만， 지카후사의 사상에서 이세신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45) 그것은 『신황정통기』의 의도를 「신도의 길 

이 쉽게 드러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의 근원을 모르게 되는데， 그것 

은 혼동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대로부 

터의 정리(π理)에 의한 황위계승을 말하려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그 이름을 신황정통기라 하려 한다.J(신때)리는 설명에서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신대로부터 제대로 황위가 계승된 것에 신도의 근원은 갖추어 

진 것이라고 지카후사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적 해석을 시 

도한 것이 지차후사의 황통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세신궁 외궁의 사관， 와타라이에 사시를 받은 지카후사는 신도， 그 중에 

서도 이세신궁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만을 

44) rrl'tH:ηijr벼(: 11\~ ， 前}딩書， 13-14뀔. 

45) 38세로 출가한 지카후사는 진언종의 연구서， 『진언내증의(벚딛|셔따義;)~를 출간할 
정도로 불교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세신도를 공부한 당시 최고 
의 시장가였다. 그 중에서도 이세신도의 창시자인 파타라이 이세유키의 신국사상 
은 지카후사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엇다. 이에유키는 겐무선정(建파歐)이 
죄절된 후 남죽조 동난으로 남조의 지차후사를 지윈하고 이세의 남쪽지역의 군사 
적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대我좋建써， W"i띠빌rr統記，~ I캄川弘文~r'(， 1981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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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선택하여 그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고~6) 거기에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유교 불교를 도입하면서 그 사상적 기반을 보충한 것이 지카후사의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지카후사의 신국사상도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세신도를 근거로 그것을 천황의 계보로 까지 연결함으 

로서， 천황의 정통성을 논하였다. 

N. 지엔(慧며)의 ’도리(道理)'와 지카후사의 ’정리(正理)’ 

지카후사의 『신황정통기』와 더불어 1220년경 지엔(經門， 1155-1225)에 의해 

집필된 『구안죄愚、管妙)JJ는 중세를 대표하는 서적으로 7따쿠라와 남북조라는 

약 100년의 세월의 텀이 있지만 이들 서적은 호겐， 헤이지의 난(保元 · 平治η

돼， 겐페의 난(源平η胡， 쇼규의 난(承久η해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란으 

로 귀족이 한순간에 무사의 칼 앞에 무너져 내리고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천 

황이 유배되는， 그때까지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기를 살아가며， 불교와 

신도라는 서로 다른 종교적 기반에서 지엔은 「도리(道理)J， 지카후시는 「정리 

(iE理)J 로서， 도대체 역사를 움직이는 r고토와리(理)J 란 무엇이며， 역사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구안초』의 저자 지엔은 섭관가인 후지와라 타다미치(聽原忠通， 1097-1164) 

의 아들로 13세에 출가하여 불교계의 최고의 지위인 천태종의 죄주로서 고토 

바천황의 수호승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지엔에게는 가마쿠라막부와 각별한 

관계를 가진 형， 구죠 가네자네(九총籍줬의 후견인이리는 역할도 수행해야 했 

다. 섭관， 원정정치를 부정하고 아마테라스의 적통인 고다이천황에 의한 친정 

(親政)정치의 실현을 지향한 지카후사47)와는 달리 황실과 막부 모두를 지켜야 

히는 입장에 있었던 지엔은 「섭관과 무사쇼군을 한 몸에 겸비한 천황정치를 

회복하는 섭록(標鎭48)쇼군정치)}9)， 즉，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이야 말 

46) 무라오카 츠라츠쿠， 박규태 역， 『일본선도사.~， 예문서원， 1998년， 95-96쪽. 

47) 石田一良， 『愚管f少η{바究 깐η成'.1 __ εJ쁜、想JJ ， /역 1) 方 /I~t 2000年， 252-253갑. 

48) 섭정정치에서 천황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직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섭정의 별칭 
으로 「이치노 히퇴一η人)J ， r이찌재一폐」 「세츠로쿠(폈싫~)J r하쿠리퀴博1샤)J 
등으로불리었다. 

49) ~l::l *η名著 9 忽머 ::l t넓親房~， 니1멋;公論~il~ 1971 :i:f., 311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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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이상적인 도리에 합당한 정치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겐코의 난 

(1 221) 발발 직전에 출간된 『구안초』는 섭관정치를 없애고 귀족과 무사가 통 

합한(公武→術 원정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막부정권타도를 단행하려 하였던 

고토바상행後鳥~c멸:， 1180-1239)의 도막계획을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가미쿠라는 귀족계급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교 무사계급이 자신들의 정권 

을 확립한 시대로 무십땅에 근거한 말법사상과 이 세상에 정토가 있다고 믿 

는 정토신앙이 유행하였다. 지엔은 천황， 상황， 막부 사이의 갈등이 갚어지고1 

하극상 풍조가 만연한 당시상황을 「도리에 반한 것을 도리로 하려는 나쁜 기 

도를 하고 잘못된 도리를 행하는 것이 도리라는 도리가 나타났다.J(卷第7)50) 

며 무도(無道)한 것이 통용되는 세상이 된 것을 한딴하였다. 이렇게 조정정치 

가 쇠태하고 세상이 점점 도리가 없는 「말법」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호우겐 

원년51 )7월2일 토바인(鳥%院)이 돌아가신 후， 일본국-에 난역이 일어나 후， 무 

사의 세상i卷第4)52)이 되고1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체계를 부정한 고 

산월後三뽕)천황의 친정， 원정정치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53) 섭정가출신으로 

불교계의 최고봉의 위치에 있던 지엔에게 고산조천황， 시라가와인(白河院)이 

국정을 장악한 원정의 성립은 섭관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섭정가 

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섭관정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던 지엔 

은 원정의 성립으로 인해 막부 섭관개 천황， 상황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1 무 

λ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변화를 지엔 

은 지카후사처럼 되돌리려 하지 않고 역사는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생기소멸 

(生起消滅)하는 것으로 r세상의 도리라는 것이 변화~)}는 것을 밝히려면， 모든 

존재는 단지 도리라는 두 글자에 의해에 지탱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아무것 

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i卷第7)이라며 인간의 역사에는 당연히 그렇 

게 되어야만 하는 도리가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시물의 도리(物/道理)J를 밝히기 위해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 

라가 역사를 관통하는 도리를 찾아내려하였던 지엔은 「잘못된 일도 또한 도리 

50) 同上書， 307頁.

51) 호겐(保元)은 일본의 원호로 1156년부터 1158년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므로 호겐원 
년은 11561견을 말한다. 

52) W l:l 本η名著 9 씁、!궈 北버親팅~， 前揚書， 204뀔. 

53) 同L書， 311 h.



『신황정통기~ (神皇lE.i統記)~에 나타난 신극사상과 「가미(神) J로서의 천황 63 

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 것J(卷 

第7)54)이라며 좋은 것 뿐 만아니라 나쁜 것조차도 그 나름대로의 도리에 의 

하여 지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의 각 단계를 동향을 「도리」로 설명하 

려는 지엔은 황위계승의 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리는 13대 세이무(Q\淑)까지가 계체정도(細째_l[道)로 국왕은 보좌하는 신하도 

없이 혼자서 다스렸다. 츄아이(싸哀)때， 국왕에 자녀가 없어 손자라도 황위를 계승 

한다는 새로운 도리가 등장했다. 츄아이는 신탁을 받았으면서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가미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일이 많아 빨 

리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황후55)는 여자의 몸으로 왕자를 수태까지 

한 뭄으로 전투의 대장군이 된 것과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60년간， 황후가 국정의 

좌에 안아있었던 것은 어찌된 일일까. 이는 무슨 일이라도 특별히 정해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접점 명확해 졌을 것이다. 남녀의 성별에 의하지 않고 천성의 기량을 

먼저 생각하는 도리， 어머니인 모후가 생존하였을 때는 모후의 뜻에 따라 효행을 

다하는 도리， 이러한 도리를 말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일들이 일어 

난 것이다. 이런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 또한， 세이무(JjJi:物 전의 케이코 

(뭘μ)천황 때， 처음으로 다케우치(파內)56)을 대신으로 두었다 이것 또한， 신하가 

나타나는 도리이다. 다케우치는 제8대， 고우겐(추jL:)천황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 

이대청第3).57) 

일본의 황위상속과정을 통하여 도리의 변천을 고찰한 지엔은 황위계승에서 

도리가 지켜진 것은 l3대까지라고 보고 있다. 이는 14대 천황인 츄아이천황이 

자녀가 없어 손자가 황위에 즉위하게 되므로 도리에 「새로운 도리」가 생기고1 

거기에 츄아이천황의 요절로 진구황휘神功뿔쥔)가 국정을 톨보게 되면서 황 

위는 남녀의 성별이 아닌 능력이 증시되고 자녀는 어머니께 효를 다하는 것 

이 도리에 합당하다는 도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지엔에게 도리는 

「어떤 일도 정해진 것이 없는 도리」이며 시대에 따라 「각각의 그렇게 되는 

도리」로 상황에 순응하는 운명적인 도덕관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도리의 단 

계를 7단계로 나누어， 「일본국은 초기부터 왕과 신하의 기량과 가지고 태어난 

54) 同 E書， 304-305뀔. 

55) 여기서 황후는 진구황휘빼功빌f즙)를 가리키고 있다. 

56) 다케우치노 수쿠네(武|샤때뼈)는 『고사기~ ~일본서기』 에 의하면 야마토정권초기의 
대신으로 활약한 전설속의 인물로 세이무， 츄아이， 오우진， 년토쿠 4대의 천황을 
모셨다. 또한， 진구황후의 신라정발시， 신탁을 받아 신라정벌을 결정하였다고 전 
해지고 있다. 

57) ~터本η名휩 9 忍門 北댐샘}강~， 前}감書， 137-13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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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 점점 쇠퇴해짐에 따라 도리라는 것이 새롭게 바뀌고1 세상이 변하고 

시간어 흘러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작에서 끝으로 이동해가는 

근본의 도리에 불법과 왕법과 상고.( f--_古)와 중고(中古)와 왕과 신하와 만민의 

뛰어난 재능 등의 각 요소가 이처럼 결합되어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J(卷第7)58)이라며， 역사가 시작될 때의 사람들의 능력도 뛰어나고 세상에 

악이라는 것도 없고1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도믿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신불의 도리와 인간세계 사이에 거리가 크게 벌어져 인간이 

신불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어지고， 천황은 신하의 보좌없이는 정무를 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섭정관백이 출현하였다. 그 후， 인간은 「도리에 반한 도리 

가 도리로 만들려는 나쁜 기도」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임금과 섭록{授鎭이 한 마음J(卷第7)이 된다면 어느 정도 도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엔은 일반사럼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은 맹(빽과 눈에 보이는 현(碼이 

있다고 한다. 오스미 카즈오는 명의 세계를 4개로 나누어 첫째는 시대를 넘어 

선 힘을 가진 신으로서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후지와라의 조상신， 아메노고 

야네미코토1 두 번째는 「명의 세계」의 것이 「현익 세계(願η世)J 에 가상의 모 

습으로 나타나는 「화신(化身)J r권화{權化)J가 있다고 하였다 r불법으로 왕법 

을 지키려는 것이다. 불볍이 전래되었으므로 불랩없이는 왕볍은 였을 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한다 ... 관음의 화신인 쇼토쿠태자가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확연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다시 말하면 부처， 

보살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고마운 분이리는 것은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 들게 되는 생각으로 쇼토쿠태자가 아무리 홀륭한 사람이라 하 

여도 살아있을 때에는 단지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다.J(卷第3)59)라며 쇼토 

쿠태자가 세상의 명과 현으로 나뒤어진 뒤 불법이 왕법을 지키는 도리를 나 

타내기 위하여 명의 화신으로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 세 째는 인간의 원한 

이 갚어 역시를 변화시키는 원영， 넷째는 텐구t天狗) . 요괴 같은 써+한 동물 

들로 상정한다.60) 그러면서 오스미는 「신들이 정한 일이란 결국은 군신이 물 

과 물고기처럼 하나가 되는 것으로J ， r 4사람의 권지는 불법과 후지와라의 입 

58) 同上書， 306흉. 

59) 同上뿔， 143-144펴. 

60) λ隔쥐It1t w愚管妙~d쿄한 '1'삐 H本ηJJ암닛」홉없， 前}칩띔， 129-134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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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섭관가에 태어나 천태좌수가 되고 구조가의 후견인인 

지엔의 입장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려는 정치적 주장}l)에 불과하다고 비판하 

였다. 오스미의 지적처럼 지엔이 생각하는 도리에 합당한 정치형태는 후지와 

라가문이 천황을 보좌하는 섭정정치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지엔에게도 역사에는 인간의 의지를 념어 

세계의 종말로 이끌어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부동의 대원칙이 있다고 생각 

했다 r어떤 일이라도 긍극의 도리리는 것이 존재한다 ... 국왕으로부터 비천 

한 백성들까지 다양한 지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국왕에게는 세상일을 

훌륭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본국의 전통은 국왕집안이 아 

닌 사람이 국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신대이래도 정해진 것이다.J(卷第7)62) 

라며 본지수적， 즉， 부처를 본으로 생각한 지엔이었지만， 황위의 문제만은 황 

족 중에서 천황이 탄생되는 원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유일무일한 

원칙으로 여겼다. 이 일을 지엔은 자세하게 「중국의 왕조카 주안에 두고 있는 

것은 국왕이 되는 사람의 기량하나로 기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들어 그 

사람을 국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왕의 혈통이 다 

른 사람에게 옮겨간 적이 없다， 신하의 가문도 또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날까지 잘 못된 적은 없었다J(卷第7)63)라며 일 

본은 중국과 달리， 기량이 좋은 사람들이 국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조신인 

아마테라스가 그 지손을 지상에 내려 보낼 때 정해진 혈통만이 국왕과 신하 

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한다 지엔에게 있어서 정통한 황위계승은 지카후사와 

마찬가지로 천황은 천황의 혈통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 불 

변한 도리는 천황과 섭정가의 관계였다 r국왕이 되는 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1 때문에 후견인으로 대신이라는 

신하를 두고 신화와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해졌다 ... 오타마 

시 다미얘太神宮)64)와 하치만대보살t八|播人苦蘭)의 가르침에 의하면 ‘후견인 

역의 신하와는 조금도 마음에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여라’며 어수합체(魚水合 

休)의 예로서 정해졌다. 천하가 평안과 혼란은 이 군신의 관계로 정해지는 것 

61) 同上書， 135파. 

62) W 티本η名著 9 經門 ~tð콰親f딘~， 前}딩등활， 308펴. 

63) I피上뿔， 324 :t=(. 
64)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세의 황태선궁t번 시뼈띤)인 내궁을 뜻하기도 하고 이세의 
내궁과 외궁을 총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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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J(卷第7)65)라며 천황의 정치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마테라스가 후지와라의 조상신인 아메노고야네(春日λ대] 

神)66)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에 의하여 후지와라가 천황을 보좌하는 후견인역 

할을 하도록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무λ까 새로운 뀔력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도리 속에서도 천황과 막부를 둘러싼 후지와라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정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지엔의 견해로부터 섭정가 후지와라， 그 중에서도 

구조개九종쩨를 옹호히는 입장이 매우 잘 나타나끄 있다. 그러나， 무사의 존 

재를 부정하고， 귀족의 지배하에 두려는 지키후사에 대하여， 지엔은 무사의 

존재를 인정하고1 아마테라스 아메노고야네미코토1 하지만대보살이 힘을 합친 

귀족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67) 

맺는말 

일본에서 천황의 정통성과 신성함이 신국론과 더불어 표면에 부상한 것은 

가미쿠라말기， 즉 1270년， 몽고침입이후였다. 이 국가적 위기상황은 외부세계 

에 대한 강한 공포감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천황의 존재의 의미가 부승L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이 일로 

황실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이세신꽁이 주목받았고 이세신궁 

의 신관인 와타라이에 의해 제창된 이세신도를 중싣으로 신국사상이 힘을 얻 

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몽고침입이 신국사상이 똥장히는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섭관정치와 원정정치는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인 천황의 힘을 

저하시켰고 천황의 권력상실은 귀족정치의 약화와 무사가 정치권력의 무대에 

등장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무사에 의한 가마 

쿠라막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겐지라는 무사에 의한 가마쿠라막부의 성립은 

종래의 신분질서를 파괴하고1 사회， 경제， 종교 등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였다. 

65) w bl4~η名著 9 정k~門 北러親껴~， 前}감書， 309펴. 

66) 아메노고야네(λ밍핍뾰命)는 후지와라{蘇)땅)가문의 션조선으로 아마테라스가 아마 
노이와토(χ젠，)에 숨어있을 때， 그 앞에서 축사를 읽고， 천손강립때에 니니기를 
모시고 다카치호 봉우리에 강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67) 石田一꼬 w愚管낀;η{íJI究 ξη成 \'1: (:}도〔想~ , 前}감뿔， 253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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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섭관과 원정정치가 무사계급 등장을 가속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 

지만 제정분리와 무사의 등장은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일본은 고대 

에서 중세로 돌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던 고다이고천황은 그를 지지하는 귀족계급과 더불어 쇼츄의 난， 겐코 

의 난， 겐무중흥을 통하여 천황이 다시 한 번 친정을 펼치는 왕정복고를 시도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요시노에 건설한 남조는 허무하게 아시카가 다카우 

지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왕정시대를 바라보며 1320년 기타 

바다케 지차후사는 『신황정통기』를 통해， 천황은 일본의 창조신의 혈통을 지 

닌 천손이며， 일본은 천손의 직계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신국임을 신대로 

거슬러 올라가 증명하려 함으로 천황에 의한 친정과 귀족정치의 정당성과 주 

장하였다. 또한， 지카후사는 천황의 정통성을 삼종의 신기의 전승에서 찾았는 

데， 이는 그가 받들고 있던 고다이고천황과 그의 아들， 고무라가미천황의 정 

통성을 사상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천황의 힘을 믿고 싶었던 귀족집단이 「신」격화된 천황의 모습을 통해 자신 

들의 존재근거를 찾으려 『신황정통기』을 저술했다고 한다면， 1220년대에 집필 

된 『우관초』는 그 보다 앞서서， 불교논리를 가지고 천황의 존재의미를 설명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Ir우관초』가 쓰인 가마쿠라전기는 무가정치의 출현으로 

귀족과 무사의 대립이 결렬하던 시대로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 

엔은 보편적인 도리를 불교에서 찾으려 하였다. 고토바상황의 수호승이면서 

섭정가인 구조개九종家)를 지켜야 히는 입장에 있었던 지엔은 막부토벌에 실 

패한 고토바천황이 유배되는 사태를 직시하며，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 

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지엔이 승려이기는 했지만， 

지차후사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의 칙사를 영원불변의 대원칙으로 상정하고1 

아마테라스와 아메노고야네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이 귀족사회의 질서의 근간 

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승려의 위치에 있었던 지엔에게 불법은 왕법 

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고 왕법은 불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헤이안시대로부터 불교가 주장해온 본지수적설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지카후사는 신본불적사상에 근거하여 부처를 신의 화신으로 보 

았으며， 일본은 부처가 아년 신에 의해 통치되논 신국이라고 주장하였다. 기 

기신화에 근거한 그의 견해는 황통의 정당성은 아마테라장} 천손을 지상으로 

내려 보낼 때， 하사한 거울， 검， 구슬이리는 삼종의 신기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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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것은 삼종의 신기를 계승한 고다아천황의 정통성과 동시에 북 

조에 대한 남조의 우월성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천황과 귀족을 결 

부시킨 신화전승이나 씨족계보를 재확인함으로 다카우지를 견제하교 헤이안 

시대의 군신관계와 신분제도를 되찾으려는 귀족으로서의 지카후사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이와 같이 1100년대부터 1300년대는- 무사와 귀족， 불교와 신도가 

갈등하면서 새로운 힘의 조화를 만들어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지차후사의 신국관은 이후 18세기 불교， 유iJL， 중국이라는 타자에 대하여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사상적으로 고찰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텀宣長)의 신도관에 영향을 주었다. 국학의 신도관은 기기신화가 

전하는 신화의 정통성과 기원을 학문적으로 확립하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적 방법론으로서 미치(道)뜰 표명하기 위한 도정이었다. 

이처럼 노리나가의 국학은 명치신정부가 만세일계의 천황을 주창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신도를 정치에 연결하도l자 한 지차후사의 『신황정통기』의 독특한 

사상은 국가신도 이데올로기 속에서， 특히 남조정통론과 연결되어 세속화되어， 

왕정복고를 통한 신정징치를 지향하는 명치국7썩 이데올로기를 보강하는 것 

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마쿠라 혼란기를 거처 일본의 종교， 문학의 미 

감이 커다렇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고찰한 것처럼 가마쿠라시대가 

되어 커다렇게 변화한 것은 종교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가미쿠라중기에 걸쳐 이어져온 사회불안에 화답하듯 가마쿠라 신불 

교라고 불리는 종파가 계속하여 탄생하였다. 호우넨， 신란， 잇펜의 정토계교단， 

에이사이， 도켄의 선종， 니치렌의 화염종 등으로 하나의 교의를 선택하여 이 

것에 전념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포하였다. 신불교는 불안에 떨고 있는 

무사나 서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중세붉교계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 

었다. 정치， 경제상의 실권을 상실한 도쿄의 귀축은 하급무사가 권력의 중심 

으로 부상히는 가마쿠라시대를 부조리가 이(理) 로 통용되는 세상으로 인식하 

였다. 귀족사회의 쇠퇴와 헤이케의 번영， 겐지의 봉기， 겐페의 싸움， 헤이케의 

명망을 통하여 권력의 무상함을 관망하게 된 귀족들에게는 무십댐에 근거한 

말법시장이 유행하고， 그로 인해 정토신앙이 한층 고양되었다. 그것은 『헤이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정토를 구하면서， 역사 

에서의 정통성이나 이(理)를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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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무상감과 고뇌는 도바상황의 칙령에 의하여 편집된 『신고금화가집 

(新古今찌l歌集)~(l 205년)에 매우 짙게 반영되었다. 문학에 도피처를 구하듯 

『신고금화가집』의 대표적인 가인(歌人)， 후지와라 순제(摩原俊成)는 유겐(쐐玄)， 

유심(有心)의 개념을 성립시키교 그것을 순제의 아들， 테이7'l{定家)는 r여정요 

염(*'품妹聽」 등 화려한 기교를 사용한 와차가 등장하였다 r가도(歌道)J가 

성립한 것도 이 시기로 유미주의적 색체를 띈 와키는 환상적， 회화적， 사아징 

적， 기교적인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성립시켰다. 와카의 세계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미야비(~tÞ.)를 기조로 세련되어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멸망과 애조성을 띤 

자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가마쿠라시대의 종교와 예술은 무사가 가진 강인함이 더해져 리얼리즘에 근 

거한 새로운 종교 예술과 더불어 무사의 세상에 등을 돌리교 「신」을 중심으 

로 한 상징성이 강한 예술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갚이 있는 간접적 표현이 많은 『신고금화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마쿠라 

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신」의 문제가 이 시기의 일본 

문학 및 미술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어진 논문에게 논하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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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文要*낀> 

!i'1벼皇正統듭다R (:};!t Q뼈固思想、ξ r1f따 ~ Lτm天皇

崔 k삽 힐: 

現:(E、 H 木(J)憲法上、 天별따象徵ε位置-jHGh、 댄l政上꽤되η地位장텅 1G 

hτp 증。 L 7J、 L 、 天휠장냐l核1:才 ~I主l家f木制장取-:J t::. 明治U;!H\: ;f:，'~ ~τ天皇따l} 

e:-'Jη 따l.~ðë"C、빼1\: 7J、 6織統Lτ 혼 t::. I 빼聖1: L "(f-윷才시h、 Gf、 / 存tr"C、、 '1主l政

m絲‘텔者 I c'ih V)、 H 木따져댐;一系(J)天皇1: J:. -:J τ統治흔 h~1主1"C'ih 증 혼 ht::. 。 

자:띈η￡孫降臨빼話I:i r 니J事듬니』 추 rH 木뿔紀J 1:基-j、PτP정센、 H 4:C'A皇

ηiE統싼εf벼聖흔 h셔IN毛l論ε e: tl:表面1:첩、浮上Lt::， 1ηli1270年η삶攻짧宋以後 

τ、￡장。7ëí휩 1: J:. ~빼l主1)믿、想η高揚l후天孫降碼용j첼덧1ε Lτf木系化흔 -tt t::.北휩親 

f당η 『해}띔[王統듬니』 장序~c&- llJ L t:. o 1320年1:뿔h、 ht::.親房~It댐η 『채皇正統記』 

li자띈센빼ε -fì치ηj上統강lÚl統장 t -'JA孫、τ、 ih V)、 H 本따天孫η直系1: J:. -:J τ支

配연 h~ 째住lτ;'ih 증 e: P-)'::: ε τ、、 後머몽핍돼^뭘η新政"η夢η/싼想的根뺏장作 ” 
t~t -) ε L t.: 。 天皇η力장{티 t t::.t ~뿔-族集|펴셋 「빼J l'、 ih 장天皇장奈”、 『빼皇 

正統늠니』 셋生 itlQ基號슐fP) 出 lt::.ε -t" hl ;f'、 1 220 年代(::휩h、 tlt::. Ir愚깜 

妙J 1후、 ':::(J)')L폐h e: Lτ、 {1、敎듭1강理장用P"(天皇ηJ，; V)젠lζ -'JPτ說明才증。 

「tt떤쉽;妙、J 7Jξ필h、 ht::.鍵감前j펴l후止l家政治η{괴現1: J:. -:J "(公止~iï피政橋η):~立抗 

깎ηl후IfL Pß~;f\:τ、 ih -:J t.: 。 깐 (J)J:. -) 1:急、激 1:쫓化才증쫓”行 <歷밍η강 h、τ、、 

칩머l후普遍t::. 증펴理 ε li찮 1: 7J、 용 自分강 V) I:見pt2: L t::. 。 後鳥꾀天皇η칩종持f휩 ε 

L τ練씀幕府 biÍp閔h V) 장 t -'J九菜家장γ~立場t二 pt::.孫머li止UJI: J:. ξ 幕府:

η討{J<:용試c&-깅後鳥저지天皇센倒幕l:rJl1z V)、 ”쥔m支"1ft~罪연 h~H木빙上、 1<))有η핍 

態장直없L 찮 b펴、 公止tη協調1: J:. ~J{7 νxη e: hl::.:Ì훨理"C、ih~ ε主張 Lt::. 。

親房εri:iJ樣、 너木ηih V) 77ε 깐η移”쫓'h ’'J:ã::빼강 η;序在k ξηHGpτ;提1 J:.

-) e: L t.:孫"Jli、 天照大빼η刺使장永遠不쫓η大原則ε Lτ ;f:，' V)、 天照大1Fl1ε:￡

}닌닮根命εη間 1:交hht느約束펜公家삼公ηi'5UTη根뿜"C'ih ~ ε考kτPt느。 L 

7J' L 、 참미 l 二 è -:J τí1\法따王法η上位I:ih~ tητ、、 王法li{1\法 1: J:. -:J τJ、J: G h 

~tητ、ih -:J t::. 。 ζi'l li'17安따代h、 G {1\敎{n~Njc:張 Lτ pt.:木地판述說η立場1: 

J:. ~tητ、ih~ 。 →方、 親房l캅배木{1\述)iSl想 1:甚?、혼、 μ1장빼η化身ε L 、 H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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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쉽Aτ、tì강 <빼'=J:.-:J l治~Gnt~빼|핀I"C、ZÌ)~ ε P섭 .z t~ -J/、 ;:n(후듭니紀빼듭낌 t=基 

--5、PlP~tσ)"C、、 빼 h η歷띠 송記파-t~;:e:l"、 皇統η正뀔性h펀iE明 흔 n~ ε 

思?τ pt~。 깐 iJ)上、 ￡照大빼센天孫&地上'=.ì츠'J w-t際'=ì受ttt~ ε 흔 n~鏡、 

劍、 玉εpj~.種η빼器，= J:.-:J τ 즙lt明연 n~ ε 主張 lt~。 츠種iJ)f벼器장以τσ)親 

房η正統論tì븐種η뺀器장織承LτP장後醒때j天皇η正統性k 同맘'=;It朝 ，=j:~ τ 

a南明ηf憂越性장主張-t ~ t~~ --C'ZÌ) -:J t~ 。 놓 t、 天皇ε公家장結v‘、--::>ttt~빼話1i 

承~11;族系請장改~~;:ετ、、 尊11;장쫓制 L 、 平安rt~1-~η君멘閔係추身分장取” 

fÆ깐 j e: ll公家ε Lτη親房η試&τ:、ZÌ) -:J t~o ;:η J:. j ,= 1 1 0 0 年1~iJ、 G 1 

300年代냥파上ε貴族、 11\敎ε핸道센흥購l ZÌ) P 강 h파、 新t~강力η서당 νx 

장作 ” 出 lt~時代--C'ZÌ) -:J t~ ε 즙 . .z J:. j 。


